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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파주 DMZ 평화관광' 재개

11개월 중단 끝 힐링여행 테마로

투어인원 제한 등 사전예약 실시

도라전망대/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인해 11개월째 중단된 파주 DMZ 

평화관광이 오는 22일부터 포스트 코로나 힐링여행으로 새롭게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DMZ 평화관광 재개는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하루에 10회, 1회 투어인원을 20

명으로 제한하며 단체관광은 사전예약제로만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관광재개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및 예방조치를 완료했

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매표-이동-관람 등 관광객의 모든 동선에 발열체크를 비롯한 2~3

중의 대인방역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육군 제1사단과 시간대별 20명씩 관광시뮬레이

션을 실시하는 등 관람시설의 밀집도, 중첩도 등을 점검하고 최종 조율을 마쳤다. 

시는 관광재개 중에도 ASF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와 관광객 밀집도 완화시책을 

병행하고 파주 희망일자리 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관람 중 출입기록, 방역 및 마스크 착용여부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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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취소

최종환 파주시장은 "방문객이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DMZ 평

화관광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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